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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ardization of the veterinary terms carried out 
so that Japanese or Chinese terms established in the 
Japanese Emperor Era modified into Korean character 
(Hangeul). The standardization of the terminology has 
been performed in veterinary medicine as well as various 
fields of study such as medicine, food sciences, biology, 
chemistry etc. The most appropriate term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stablishment on veterinary 
medical terminology’ following a comparison between 
veterinary medical and medical terminology, and referen-
ces with various dictionaries and specialty publications. 
Thereafter, the opinions of various organizations and aca-
demies on the selected terms were converged through the 
public hearing. The standardization of the veterinary terms 
has made progress, for example the publication of ‘Vete-
rinary Anatomical Terminology (2013)’, which is Korean 
version of NAV/NEV. The Korean-English terms for 
veterinary medicine, which has contained approximately 
46,900 terms, published at 2018. Veterinary terms are 
widely related with not only medicine and pharmacology 
but also with various fields of the society including live-
stock industry, food industry and quarantine. Therefore, 
the discretion should be required in the selecting appro-
priate Korean veterinary terms. The standardization of the 
veterinary terms should be progress in the regularly revi-
sion in a timely manner.

Key word: standardization, veterinary terms, Korean-Eng-
lish veterinary terms, veterinary terminology, medical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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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의학 용어(medical terminology)는 의학뿐만 아니라, 수
의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다른 전문 용어와 마찬

가지로 의학 용어는 언론 매체에 우리 몸의 질병에 대한 

설명, 진단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일반 국민에게도 필

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름답고 쓰기 쉬

운 의학 용어를 다듬기 위하여 많은 의학자와 의료인이 

노력해 왔다. 어려운 한자 용어를 보다 쉬운 우리말 의학 

용어로 바꾸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학 교육의 관행에 익숙한 의료인

이나 학자들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 용어의 변혁에 그

다지 반겨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많은 일본식 한자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

자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1–3]. 의학 용어는 라

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말 언어 체계와 어울리지 않는 언어구조를 갖고 있는 외

래어이기에 우리말로 풀어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철학, 과학, 의학 분야의 학문

의 자기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를 대한제국 근대 

의학의 도입시기인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여과 없이 우리 고유의 의학 용어라고 착각하기도 하였

다[2]. 오늘날까지 한중일 3국의 의학 용어의 근간은 한

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의학 용

어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일본식 용어를 따를 것이 아

니라, 새롭게 우리 언어문화 환경에 조화로운 한글 세대 

이후의 시대상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2]. 우리나라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어려운 한자 중심의 

의학 용어를 좀 더 쉬운 우리말 의학 용어 제정에 체계적

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6년도 이후이다[2]. 우리

나라 의학 용어 제정 및 순화 과정을 고찰하고 수의학 용

어(veterinary terminology) 제정과 표준화 필요성에 대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의학 용어의 제정 과정

우리나라 의학 용어는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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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계에서 신체 장기의 명칭을 한자로 사용하여 왔으

며, 훈민정음 반포 이후 한글로 표기된 장기 이름, 몸 부

위 용어, 뼈 이름, 병 이름 등을 표기한 기록이 있다[1]. 
그러나 체계적인 서양의학의 도입과 서양의학 교육기관

의 탄생과 더불어 1800년대 말 우리나라에 근대 서양의

학이 도입되어 이에 관한 우리말 학술 용어가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음차 하여 사용한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의학 용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 학술 단체 중

에서 학술어 제정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49년 안과

학회였으나, 한국 전쟁과 전후의 혼란 등으로 1960년대

까지 의학 용어에 관한 사업이 중단되었다[1]. 1976년 대

한의학협회에 의학 용어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학 

용어의 심의, 개정, 그리고 통일 작업을 추진하여, 이듬해

인 1977년 대한의학협회가 약 2만 개의 용어를 수록한 

‘의학 용어집(제1판)’을 발간하였다[4]. 1978년 한국과학

기술단체총연합회의 과학기술용어제정심의위원회에서 심

의하여 ‘과학기술용어집(의학편)’을 발간하였다[5].
대한의학협회는 용어제정심의위원회를 1978년 구성하

여 영한․한영 약 4만 개의 용어가 수록된 ‘의학 용어집

(제2판)’을 1983년 출간하였다[6]. 대한의학협회는 1983
년 의학 용어집 제2판을 출판한 다음 곧이어 의학 용어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의학 용어집 제3판을 편찬함에 있어, 각 전문

가 집단(분과학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용어 심의 과정을 

전산화하였다[7]. 한편 한 가지 개념이나 영어 용어에 대

해 서로 다른 우리말 용어로 표기하자는 주장을 일부 수

용하고 용어를 각 전문 학술 분야별로 분류하였다. 이후 

다듬는 작업을 해당 분과 학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의협 

용어위원회는 조정 역할을 하였다. 대한의학협회는 그동

안 발간된 의학 용어와 관련된 모든 자료, 즉 ‘의학 용어

집(제2판)’, ‘과학기술용어집(의학편)’, 전문 분과 학회에서 

발간한 용어집 등을 총정리하여, 13만 용어를 수록한 영

한․한영 ‘의학 용어집(제3판)’을 1992년에 발간하였다

[7].
대한의학협회(1995년 대한의사협회로 명칭 변경)는 

1993년 의협 용어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

고 각 전문 학회와 용어 세미나를 여는 한편 남북한 용어

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하였다. 대한의사협회에서 2001년 

발간된 ‘의학 용어집(제4판)’의 특징은 대한해부학회에서 

발행한 해부학 용어를 대폭 수용하고 그 중 상당수를 권

장 용어로 채택한 것이다[8–12]. 그뿐 아니라 어려운 한

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

개했다. 한편, 이전 판에 있던 용어를 새로 만든 용어로 

대치하거나, 병기하더라도 새 용어를 앞에 둠으로써 이를 

권장 용어로 강조하였고, 많은 한자 용어를 용어집에서 

삭제하였다. 한글전용주의를 표방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이 의학 용어집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의학 용어집을 무시하고 자신

들의 취향에 따라 논문과 교재 집필을 하는 혼란이 있기

도 하였다[8].
2001년 ‘의학 용어집(제4판)’이 출간된 후 대폭 개정된 

용어집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셌다. 찬반 양론이 분분하

여 새로 구성된 용어위원회에서는 제5판이 출간되기 전

에 제4판에서 논란이 됐던 용어, 다빈도 용어, 그리고 의

사 시험에 이미 출제된 용어 약 11,000개를 선택하여 집

중 심의하여 중간단계로 ‘필수 의학 용어집’을 2006년 발

간하기도 하였다[13]. 
이른바 ‘신용어(토박이말)’와 ‘구용어(한자 용어)’의 논

란 속에 기존에 익숙하게 써 오던 한자식 전문 용어의 중

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전문 용어와 일반 용어의 개념

이 대두되었다. 결국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용어집에 넣게 

되었다. 의학 용어에서 한자 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해부학용어와 같이 한글 전용으로 풀어 

사용하여도 좋다는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지 못하고, 대한

의사협회 용어실무위원회가 3년여에 걸쳐 2009년에 ‘의
학 용어집(제5판)’을 발간하였다[13–15]. 제5판은 제4판

에서 삭제했던 기존 용어를 다시 올려서,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우리말 용어를 나열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

라 골라 쓰게 하여 권장 용어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용어의 어순도 임상의학 분과학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자 

용어와 우리말 용어의 순서인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제3
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다. ‘의학 용어집’ 제4판과 제5
판 사이에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많은 용어 위원도 교체

되어 서로 다른 용어 정비 체계와 한글과 한자 용어 사이

에서 대혼란을 빚기도 하였다. 주로 임상의학 분과학회를 

중심으로 다시금 한자 용어 위주의 용어 선별이 이후 계

속되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 다듬기와 선

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용어 오류와 

오타 등을 위원들이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의학 용어집(제5판)’이 발행되고 용어위원회 활동은 계

속 진행되어 새로운 용어와 한자 용어 우선에 대한 논의

를 통하여 권장용어를 선별하고 한자 용어 위주로 심의

가 계속 진행되었다[13, 15].
201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의학 용어는 국가에서 공

식적으로 발표한 두 가지 용어가 있다. 첫째는 교육부에

서 펴내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편찬을 위한 지침서

인 교육부 편수 자료가 2012년 전면 개정되어 많은 의학 

용어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의학 용어는 따로 



The standardization of veterinary medical terminology 121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기초과학 편의 생물(生物) 용어와 

응용과학 편의 가정(家庭) 용어에 의학 용어가 일부 포함

되어 있다. 그 수는 많지 않으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

교에서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교과서에 등재되는 용어이

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둘째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다. 2011년 1월부터 제6차 개

정판(KCD-6)이 사용되고 있다[15]. 여기에는 주요 질병

의 용어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

는 위의 두 가지 국가 기관에서 공인하는 의학 용어 자료 

구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표준 질병 분류)하거나 자

문(교육부 편수 자료)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

지 않은 용어도 있고, 또 여기에 등재된 용어 중에는 아

직 통일되지 않은 것도 있다. 교육부 편수 자료 중에 상

당부분의 의학 용어가 인체의 해부학적 명칭과 관련되어 

해부학 용어가 반영되기도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trachea’를 교육부 편수 자료에서 ‘숨관’
이라고 하나, 의학 용어집과 해부학 용어에서는 ‘기관’으
로 사용하고 있다. ‘bronchus’를 교육부 편수 자료에서 

‘숨관가지’라고 하나, 의학 용어집과 해부학 용어에서는 

‘기관지’로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 편수 자료의 주된 대

상이 초․중․고 학생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

나, 정부의 일관된 어문 정책의 결여로 정부 수립 이후 

일관된 편수 정책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의학 용어에 있어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많은 논

란과 시행착오가 있다. 국립국어원의 어문정책과 대한의

사협회 용어위원회의 외래어 표기 사이에 큰 격차가 존

재하며, 해부학, 수의학이나 식품과학 등 학문분야마다 

각각의 외래어 표기를 사용한다[13–17]. 수의학 용어에 

있어서 화학명은 한국식품과학회가 채택하고 있는 대한

화학회 유기화합물명명법이 교육부 편수자료로 정식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모든 원소, 화학명, 약품명 등

은 이 표기를 따랐다[16, 17].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원칙과 화학명의 표기 원칙이 다소 달라서 교과서에서의 

표기 방법에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수의학 용어의 제정 과정

한국수의해부학회의 전신인 한국가축해부학연구회에

서 처음으로 1993년 ‘가축해부학용어’를 발행하였다[18]. 
수의학 분야에서는 간헐적으로 과목 교수협의회에서 교

재 번역이나 출간은 있었으나, 전문 용어를 집대성하여 

출간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서 한국수의해부학회 용어위

원회에서 ‘수의해부학용어(veterinary anatomical termi-
nology)’를 2008년과 2013년 ‘우리말 수의해부학용어’로 

전면 개편하여 발행하였다[19, 20]. 수의해부학용어는 자

체적인 동력보다는 의학 분야의 우리말 중심의 용어 개

편에 편승하여 비교적 순탄한 모습으로 용어 정비를 단

시간에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좋은 용어집을 만들기에

는 참여학자들의 수적 열세로 인해 아직도 부족하고, 많

은 부분에서 오자와 탈자가 여전히 남아있다. 수의해부학

용어 편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학회는 대한해부학

회 용어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료를 참고하였다. 사
람 해부학용어(anatomical terminology)와 일치되는 면도 

많지만, 수의해부학(veterinary anatomical terminology) 
고유한 용어도 있어서 용어를 번역하고 의역하는 데는 

많은 해부학 관련 교수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수

의해부학용어의 주요 특징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

운 한글 세대에 적합하도록 알기 쉬운 토박이말을 사용

하였으며, 일부 용어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

는 경우도 있으며, 가능하면 권장 용어를 앞에 표기하였

다[19, 20].
대한수의학회와 대한수의사회가 2006년 공동으로 발

행한 ‘수의학용어집’은 우리나라 수의학 용어의 효시이다

[21]. 단순히 의학용어집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의학용

어집’ 제3판, 제4판, 제5판을 주로 참고하였으며[7, 8, 
13], 각 과목별 교수협의회의 협조 하에 교재에 사용되는 

용어를 취합하였고, 반려동물, 생물과학용어집, 각계의 

다양한 용어를 수집하였다[17, 22]. 다만, 입력 과정중의 

수많은 오․탈자 등이 남아 있는 것이 아쉽다. 여기에 축

산 관용어, 수생동물질병, 기생충명, 세균명, 바이러스명, 
곤충명, 식물명, 동물명(가축, 야생동물, 반려동물 등) 등

을 추가하였다[23–29]. 수의해부학용어에서와 같이 주요 

장기 명칭을 토박이말을 위주로 하여 모든 임상 진단 용

어도 바꾸고, 새롭게 편집하였다. 공청회와 각계의 의견

을 반영하여 ‘의학 용어집’에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거
부감이 있다고 지적된 용어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우리말 

용어와 한자 용어를 병기하여 당분간 기성세대와의 의견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수의학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

과 그 성과에 대하여 주요 사항은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도

서나 문서, 법규를 참고하여 용어가 잘못된 사용된 경우

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새롭게 제시하였다. 정부 부처의 

의학/수의학 용어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향후 정부기

관도 우리말 수의학 용어를 찾아서 사용하려는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 학술 용어의 표준화를 위하여 정부기관과 학계가 

항시 용어에 대한 관심과 의견 교류의 장이 있어야 하겠

다. 대한의사협회와 같이 상설화된 용어위원회를 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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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료 수집과 정리, 오류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고, 정기적 출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학 용어 또는 수의학 용어는 1990년대 이

전까지 해부학용어를 포함하여 대부분 일본 한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2, 3, 18, 21]. 대한해부학회의 해부학

용어 제3판(1990), 제4판(1996), 제5판(2005)에서는 이런 

일본식 한자를 대부분 우리말 용어로 바꾸었으며[11, 12, 
14], 이것이 다른 의학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고, 해부학

용어 제3판을 계기로 출간된 ‘가축해부학용어(1993)’[18], 
‘수의해부학용어(2008)’[19], ‘의학용어집(제4판, 2001)’[8], 
‘의학용어집(제5판, 2009)’[13], ‘우리말 수의해부학용어

(2013)’[20], ‘해부학용어(제5판, 2005)’[14], ‘해부학용어

(제6판, 2014)’[24]를 발행하였다. 해부학용어, 수의해부

학용어뿐만 아니라, 의학 용어, 수의학 용어의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용어 표준화를 위해서

는 우선 해부학용어의 표준화 과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

다.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실무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용

어집 발간에 힘을 쏟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전문 학술용어 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언어적 혼동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회나 학회

가 중심이 되어 용어 표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표준화된 용어를 준비함에 있어 어려운 일본 한자나 일

상 한자가 아닌 쉬운 우리말 용어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

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영어 용어로부터 직접 우리말 

용어를 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수의학분야도 

수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하여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대한수의학회 수의학용어위원회에서 

수의학 용어 표준화 사업을 2005년까지 진행하여 그 결

과가 ‘수의학용어집(2006)’으로 결실을 맺은 바 있으나

[21], 시대상황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 우리말 수의해부학용어가 반영이 되지 않은 점이 아

쉬운 점으로 남아있다. 많은 임상 수의학 용어에 대하여 

급격한 용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수의사국가시험의 제도 변혁과 반려동물에 대한 보

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시점에 수의료서비스 용어의 우리

말 순화와 표준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

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 한자 용어에 익숙한 기성세

대와의 가교역할을 위하여 새로운 우리말 용어와 한자 

용어를 병기하자는 의견도 반영하였다.

Results

아래의 내용은 수의학용어집에 수록하게 될 임상 관련 

용어의 예시이다.

1. (법), (술), (증) 등 생략 가능 표기

• 검사(법), 계측(법), 부지(법), 분석(법), 분획(법), 진

단(법), 확장(법), 측정(법) 등

• 고정(술), 봉합(술), 성형(술), 연결(술), 자름(술), 적

출(술), 절개(술), 절골(술), 절제(술), 조영(술), 확대

(술), 확장(술), 촬영(술) 등

• 감소(증), 결핍(증), 결손(증), 경화(증), 굳음(증), 긴

장(증), 병(증), 불능(증), 상실(증), 없음(증), 연화

(증), 위축(증), 이완(증), 중독(증), 증가(증), 탈모

(증), 털빠짐(증) 등

- malacia, encephalomalacia: 연화(증), 뇌연화(증) (의
학용어집) 참조.

- 예외: malacosteon, osteomalacia, osteomalacosis: 뼈

연화증, 골연화증으로 통일하여 표기함(osteomalacia, 
osteomalacosis: 뼈연화(증), 골연화증(의학용어집)).

- 예외: -pathy, ‘-병(증) (의학용어집)’, ‘-병증(지제근)’
이나 ‘-병(disease)’과 혼동의 우려를 없애기 위하여 

‘-병(증)’보다는 ‘병증(-pathy)’으로 통일하여 표기함.

2. 두 용어를 하나로 간편 표기

• 자가혈청진단, 자가혈청진단법 → 자가혈청진단(법) 
(autoserodiagnosis)

• 정자없음증, 무정자증 → 정자없음(증), 무정자(증) 
(azoospermia)

3. ‘증/(증)’을 모두 생략

stenosis, atresia의 경우 ‘증/(증)’을 모두 생략

- 협착, 협착증 → 협착(stenosis)
- 폐쇄(증) → 폐쇄(atresia)
- 담도폐쇄(증) → 쓸개길폐쇄, 담도폐쇄(biliary atresia)

4. ‘-병’, ‘-증’ 표기 정리: ‘-asis, -osis’
• Lyme disease, borreliosis 라임병, 보렐리아증

- 보렐리아증, 라임병(의학용어집)
• bartonellosis 바르토넬라증

- 바르토넬라병(지제근), 바르토넬라증(의학용어집)
• brucellosis 브루셀라증

- 브루셀라병(법규, 지제근), 브루셀라증(의학용어집)
• babesiasis/babesiosis 바베시아증(법규: 바베시아병)
• theileriasis/theileriosis 타일레리아증(법규: 타이레리

아병)
• psittacosis, parrot fever 앵무새병

- 앵무새병(의학용어집)
• leptospirosis 렙토스피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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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렙토스피라병, 렙토스피라증(의학용어집),
- 렙토스피라병(지제근, 법규), 렙토스피라증(질
병관리본부)

위 질병명으로 굳어진 ‘라임병(Lyme disease), 앵무새병

(parrot fever, psittacosis)’ 이외에는 모두 원칙적으로 ‘-증’
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의학용어집(2009)과 수의학용

어집(2006), 그리고 수의법규에서 일부 ‘-병’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혼동을 줄 우려가 매우 크므로 원칙적으로 ‘-증’
으로 통일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 16, 21].

- 예외: tuberculosis와 같이 이미 굳어진 용어의 경우는 

‘결핵병, 결핵증’보다는 단순하게 ‘결핵’으로 표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학용어집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는 ‘결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의법규에서 ‘결핵

병’으로 사용하고 있어 같은 용어에 대하여 정부기관 

사이에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3, 21].

수의학용어집에 수록되는 용어는 기존의 용어 외에 질

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

마사회, 그리고 축산용어사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영어

를 기준으로 우리말 체계에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고 노

력하였다[16, 25]. 또한 교육부 편수자료를 기본으로 한 

한국식품과학회의 ‘식품과학용어집(2015)’에 수록된 용어

도 참고하여 의학용어집에서 갖지 못한 우리말 용어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17]. 수의학용어집에는 반려동

물, 동물행동학, 축산관련 용어, 수생동물질병 용어, 꿀벌

질병 용어, 말관련 용어, 각종 동물의 일반명, 학명, 기생

충, 세균, 바이러스 학명 등을 최근 자료에 근거하여 삽

입하였다[16].
아직 의학용어나 수의학 용어에서 ‘색(color)’에 대한 

표현이 한자어 위주로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빨강(적
색, 홍), 노랑(황색), 파랑(청색), 초록(녹색), 흰(백색, 흰

색), 검정(흑색), 갈색, 보라(자색) 등을 들 수 있다. 교육

부 편수자료에서는 색에 대한 표기를 우리말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부학을 비롯한 의학/수의학에서는 아

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의 법규에서도 ‘식용

적색1호 색소’라는 표현을 ‘식용빨강1호 색소’라는 표현

으로 하면 일반인이나 전문가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Discussion

수의학 용어는 의학 용어와 마찬가지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개념과 사용 

예가 달라질 수 있다. 끊임없이 용어를 선별하고 정리하

여 그 시대상황에 맞게 수집하여 정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학분야와 달리 수의학분야는 이러한 노력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1993년 가축해부학용어로 

시작하여 2006년 수의학용어집, 2008년 수의해부학용어, 
2013년 우리말 수의해부학용어가 출간되었으며, 전면적

인 오․탈자와 새로운 개념의 용어를 추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8–21]. 대한의사협회 용어실무위원회는 ‘의
학용어집(제5판, 2009)’에 이어서 최근 2020년 제6판을 

발행하였으며, 수의학분야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수의학 

용어를 표준화할 때가 되었다[30, 31]. 기존 수의학용어

집을 기본으로 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집(제5판, 
2009)’에 수록된 용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의학적 개

념과 이에 알맞은 우리말 용어를 짝 지워 편집하였다. 적
어도 용어는 일정 주기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nclusion

현재 영어 용어 기준으로 약 46,902개 용어(우리말 용

어 기준으로 약 47,285여 개 용어, 영어 약어 665개 용

어, 총 94,852개 용어)에 대한 ‘우리말 수의학용어집(안)’
을 준비하여 전국의 수의과대학, 분야별 학회, 정부기관

에 배포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를 위하여 2014년 제1회 수의학 용어 표준화 공청회도 

개최하였다. 수의학 용어 표준화는 일제강점기부터 자리 

잡은 어려운 한자와 일본 용어를 음차 사용하여 의미가 

불명한 일부 수의학 용어를 쉽고 표준화된 우리말 용어

로 바로 수정하였다. 우리말 수의학 용어의 사용으로 인

해 일반인의 수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

되고, 이는 수의학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수의

학 용어 표준화는 수의관계법규 제정과 수의학 교육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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